
Ⅰ. 서론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낮은 반

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다(Jee & Park, 

2017).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개방된 성문화와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분별없는 성적표현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 올바른 성 

태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정확하지 않

은 지식으로 충동적인 성경험을 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Kwon, Kim, Choi, & Kim, 2006). 이처럼 청소년

들의 성적인 변화 정도는 심각하지만, 이와 비교할 때 피임 

실천은 적절하게 맞물려있지 못한다. 

성교육이란 청소년들에게 성 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적 욕구를 승화시켜 자

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Yang, 2012).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은 성경험 시 피임 실천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im, Lee, & Lee, 2016). 2021년 통계청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에서 항상 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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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은 35.8%였다(Hwang et al., 2022). 성교육 실행

으로 인해 청소년이 실제 성관계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피

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Choi & 

Song, 2006).

선행 연구에서 학년별로 성관계 경험률이 다르게 나타

나므로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해야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하고 있다(Fentahun, Assefa, Alemseged, & Ambaw, 

2012). 2021년 통계청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24.8%가 성관계 경험을 하였고, 그 

중 12~15세는 14.9%, 16~18세는 32.1%의 경험률을 보였

다(Hwang et al., 2022). 비교적 어린 나이대의 청소년과 

나이대가 있는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자 다른 항목에 초점

을 둬야 하고, 고등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상대적

으로 성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Choi & Song, 2006) 

아직 성적으로 활발하지 않거나 성관계의 위험이 높은 청

소년과 모든 어린이가 성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

고되고 있어(Breuner et al., 2016) 학년별로 차별성이 있

는 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가 청소년들의 즉흥적 성경험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첫 성경험에서 

음주와 동시에 관계를 갖는 비율이 약 45%, 성경험 전에 

음주를 한 비율이 약 92%에 달해 첫 성경험과 음주의 연관

성이 매우 높았고(Kim & Cho, 2012), 청소년의 여러 문제 

행동 중 음주가 성경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Pyo, An, Jeong, & Lee, 2016) 청소년의 음주와 성경험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피임에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들을 분석하는 연구(Jee & Park, 2017; Kim & Choi, 

2019; Lee & Cho, 2020)와 성교육과 피임의 연관성을 분

석한 연구(Jang & Choi, 2020; Kim, 2021; Kim et al., 

2016)는 다수 존재하지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음주 후 성관계 경험에 따라, 그리

고 학년별로 피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성교육이 피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특히 학년

과 음주 후 성관계를 층화 분석하여 이에 대한 피임의 연관

성을 알아보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사된 질

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 14차 원시자료와 2021년 

8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조사된 질병관리청 청소년건

강행태조사 제 17차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성교육 여부가 

피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차 연구이다. 청소년건강행

태조사 2018년 조사 자료는 15개 영역, 103개 조사 문항으

로, 2021년 조사 자료는 15개 영역, 113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과 2021년도에 공

통적으로 조사된 흡연, 음주, 성행태, 정신건강, 기타 영역

의 일부 문항을 이용하였다. 성 행태 영역 중 제 14차와 제 

17차 자료의 ‘성관계를 처음 해 본 것은 언제입니까?’, ‘술

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피임 여부가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나이와 음주 후 성관계 

경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15차와 16

차 자료에는 앞선 성행태 문항이 제외되어 조사되었기에 

제 14차와 제 17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14차과 제 17차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총 조사 대상

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남녀 

114,888명이었으며 그 중 성행태 문항 “성관계를 해 본 적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무응답 및 결측값을 제외한 6,04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피임 여부는 Kim과 Choi (2020)

의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항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Kim 

& Choi, 2020).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피임을 하였다”와 “대부분 

피임을 하였다”라고 답한 항목을 “피임을 한다”로 정의하

였고, 그 외에 “가끔 피임을 하였다”와 “전혀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피임을 하지 않는다”로 정의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교육 여부는 선행 연구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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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질문항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Cho & Ra, 2014; Pyo 

et al., 2016; Jang & Choi, 2020). “최근 12개월 동안, 학

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

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라고 답한 항목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로 

정의하였고,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라고 답한 항목은 “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로 정의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Lee (2017)의 연구, Jang과 Choi 

(2020)의 연구와 Park과 Jeon (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로 정의하였다(Lee, 2017; Jang ＆ Choi, 2020; Park 

& Jeon, 2013). 청소년의 성별 (남자/여자), 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나이 (초등

학교 입학 전~고등학교 3학년), 음주 후 성관계 경험 (없다

/있다), 거주형태 (가족과/친적집에서/하숙,자취/기숙사/

보육시설), 경제상태 (상/중상/중/중하/하), 학업성적 (상/

중상/중/중하/하), 학교유형 (남녀공학/남학교/여학교), 스

트레스 (대단히 많이/많이/조금/별로/전혀), 음주 경험 (없

다/있다), 그리고 흡연 경험 (없다/있다)이다. 성관계를 처

음 경험한 시기를 크게 4분류로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로, 거주 상태는 가족과 함께와 가족과 떨어

진 상태로, 경제상태와 학업성적, 그리고 스트레스는 모두 

상,중,하로 정의하였다. 

위 통제변수의 선정과 거주형태(Park & Jeon, 2013), 경

제상태(Lee, 2017; Jang & Choi, 2020), 학업성적(Lee, 

2017), 그리고 스트레스(Park & Jeon, 2013) 변수의 나누

는 기준은 Lee (2017), Jang과 Choi (2020)와 Park과 Jeon 

(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분포와 각 집단 간 피임 유무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성교육 여부와 피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

수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학년과 음주 후 성관계의 유무에 따라 성교육 여부

가 피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층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AS 9.4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성관계를 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 6,042명 중에 3,762

명(58.7%)이 성관계 시 피임을 하였다. 독립변수인 성교육

의 경우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1,866명(30.9%)이고 받지 

않은 청소년은 4,176명(69.1%)이다. 남학생은 3,903명

(64.6%), 여학생은 2,139명(35.4%)이었고, 학년의 경우 중

학교 1학년 267명(4.4%), 중학교 2학년 478명(7.9%), 중학

교 3학년 721명(11.9%), 고등학교 1학년 983명(16.3%), 고

등학교 2학년 1,599명(26.5%), 고등학교 3학년 1,994명

(33.0%)로 나타났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교육과 피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성교육을 12개월 내에 받은 청소년에 비해 받지 

않은 청소년이 피임 정도가 약 0.8배(OR=0.81 95% 

CI=0.72-0.92) 낮았으며, 학년의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이 약 0.5배(OR=0.54 95% 

CI=0.39-0.74)로 성교육 여부에 따른 피임에 대한 관련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층화 분석 결과

성교육과 피임 간의 관련성을 학년과 음주 후 성관계 여

부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교

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2학년은 기준집단보다 0.6배

(OR=0.59, 95% CI=0.38-0.92), 고등학교 1학년은 기준집

단보다 0.6배(OR=0.64, 95% CI=0.48-0.86), 2학년은 기준

집단보다 0.7배(OR=0.68, 95% CI=0.53-0.86)로 전체적으

로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피임 실천이 낮았다. 또

한, 음주 후 성관계를 한 청소년 중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

소년은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보다 0.7배(OR=0.66 95% 

CI=0.54-0.82)로 피임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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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contraception
Unit: N(%)

Variable
Contraception

p-value
Yes No Total

Sex education

  No 1,054 (56.5) 812 (43.5) 1,866 ( 30.9) <.001

  Yes 2,708 (64.9) 1,468 (35.2) 4,176 ( 69.1)

Sex

  Men 2,388 (61.2) 1,515 (38.8) 3,903 ( 64.6) .0193

  Women 1,374 (64.2) 765 (35.8) 2,139 ( 35.4)

Grade

  Middle 1st 102 (38.2) 165 (61.8) 267 (  4.4) <.001

  Middle 2nd 262 (54.8) 216 (45.2) 478 (  7.9)

  Middle 3rd 404 (56.0) 317 (44.0) 721 ( 11.9)

  High 1st 592 (60.2) 391 (39.8) 983 ( 16.3)

  High 2nd 1,062 (66.4) 537 (33.6) 1,599 ( 26.5)

  High 3rd 1,340 (67.2) 654 (32.8) 1,994 ( 33.0)

The period of first sex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243 (36.7) 420 (63.4) 663 ( 11.4) <.001

  Elementary school 170 (39.6) 259 (60.4) 429 (  7.4)

  Middle school 1,541 (63.2) 899 (36.8) 2,440 ( 41.9)

  High school 1,680 (73.3) 612 (26.7) 2,292 ( 39.4)

Experience of sex after drunk

  No 2,394 (67.4) 1,157 (32.6) 3,551 ( 58.8) <.001

  Yes 958 (53.3) 839 (46.7) 1,797 ( 29.7)

  Missing 410 (59.1) 284 (40.9) 694 ( 11.5)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3,444 (63.7) 1,965 (36.3) 5,409 ( 89.5) <.001

  Apart from family 318 (50.2) 315 (49.8) 633 ( 10.5)

Record

  High 484 (54.3) 407 (45.7) 891 ( 14.8) <.001

  Middle 2,603 (65.9) 1,348 (34.1) 3,951 ( 65.4)

  Low 198 (51.0) 190 (49.0) 388 (  6.4)

School type

  Coeducational 2,487 (62.1) 1,515 (37.9) 4,002 ( 66.2) <.001

  Boy’s 817 (59.0) 567 (41.0) 1,384 ( 22.9)

  Girl’s 458 (69.8) 198 (30.2) 656 ( 10.9)

Stress

  High 690 (59.7) 465 (40.3) 1,155 ( 19.1) <.001

  Middle 2,942 (63.6) 1,686 (36.4) 4,628 ( 76.6)

  Low 130 (50.2) 129 (49.8) 259 (  4.3)

Experience of alcohol use

  No 758 (55.8) 600 (44.2) 1,358 ( 22.5) <.001

  Yes 3,004 (64.1) 1,680 (35.9) 4,684 ( 77.5)

Experience of tobacco

  No 1,805 (63.5) 1,039 (36.5) 2,844 ( 47.1) .0689

  Yes 1,957 (61.2) 1,241 (38.8) 3,198 ( 52.9)

Total 3,762 (58.7) 2,280 (41.3) 6,0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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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ssociation between contraception and sex education

Variable
Contraception

OR 95% CI

Sex education

  No 0.81 0.72 0.92

  Yes 1.00

Sex

  Men 0.97 0.46 2.05

  Women 1.00

Grade

  Middle 1st 0.54 0.39 0.74

  Middle 2nd 0.90 0.71 1.15

  Middle 3rd 0.87 0.71 1.07

  High 1st 0.87 0.73 1.04

  High 2nd 0.99 0.86 1.15

  High 3rd 1.00

The period of first sex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0.97 0.75 1.27

  Elementary school 1.00

  Middle school 2.17 1.72 2.72

  High school 3.11 2.43 3.99

Experience of sex after drunk

  No 1.00

  Yes 0.63 0.55 0.72

  Missing 1.06 0.83 1.35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1.12 0.92 1.35

  Apart from family 1.00

Record

  High 1.13 0.86 1.48

  Middle 1.13 0.89 1.43

  Low 1.00

School type

  Coeducational 0.93 0.76 1.15

  Boy’s 0.85 0.66 1.09

  Girl’s 1.00

Stress

  High 1.18 0.87 1.59

  Middle 1.17 0.88 1.54

  Low 1.00

Experience of alcohol use

  No 1.00

  Yes 1.32 1.08 1.61

Experience of tobacco

  No 1.00

  Yes 0.87 0.76 0.99

Notes. Adjusted for sex, grade, the period of first sex experience, experience of sex after drunk, residential type, record, school type, stress, 
experience of alcohol use, and experience of tobacco, and except for the stratu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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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contraception and sex education, stratified by grade and sex after drunk

Variable

Contraception

Sex Education

Yes No
p-interaction

OR 95% CI

Grade

  Middle 1st 1.00 1.38 0.70 2.72 .0448

  Middle 2nd 1.00 0.59 0.38 0.92 .0525

  Middle 3rd 1.00 1.22 0.85 1.76 .0627

  High 1st 1.00 0.64 0.48 0.86 .0322

  High 2nd 1.00 0.68 0.53 0.86 .0505

  High 3rd 1.00 0.97 0.78 1.19

Experience of sex after drunk

  No 1.00 0.92 0.78 1.08 .0533

  Yes 1.00 0.66 0.54 0.82 .0317

Notes. Adjusted for sex, grade, the period of first sex experience, experience of sex after drunk, residential type, record, school type, stress, 
experience of alcohol use, and experience of tobacco, and except for the stratum itself.

Ⅳ.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우리나

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피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성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Table 1>에서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58.7%이고, 성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64.9%이다. <Table 

2>에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0.8배 피임 정도가 낮았다. <Table 3>에서 성교

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성교육

을 받은 타 학년 청소년에 비해 피임 정도가 더 낮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소

년에 비해 피임 정도가 낮지만, 학년별로 봤을 때 차이가 

있으므로 성교육을 받음으로써 피임 정도가 올라가는 학

년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피임 유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1>에서 음주 후 성관계를 한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53.3%이고, <Table 2>에서 음주 후 성관계를 한 

청소년의 피임 정도가 음주 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청소년

에 비해 피임 정도가 0.6배로 낮았다. <Table 3>에서 성교

육을 받지 않고 음주 후 성관계를 한 청소년의 피임 정도는 

성교육을 받고 음주 후 성관계를 한 청소년에 비해 0.7배로 

피임 정도가 낮았다. 

즉,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피임 정도가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0.8배 낮은 피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음주 후 성관계를 하면 피임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논문 Kim과 Choi (2020)의 연구와 

Cho와 Ra (2014)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성

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 술에 관

한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술에 관한 교육의 경험률

은 성교육의 경험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 14차(2018

년)와 제 17차(2021년) 자료를 사용하여 술에 관한 교육 경

험률을 알아보았다. 총 114,888명 중 44,494명(38.7%)이 

술에 관한 교육 경험이 있었다. 114,888명 중 85,814명

(74.7%)이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성교육보

다 술에 관한 교육의 시행률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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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에게 1년 이내

의 주기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피임 유도에 효과가 있

으며 성교육의 효과가 타 학년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학년이 있다. 성교육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학년은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교적 성 지식이 높은 

고학년 때보다 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이전부터 성교육

이 실시되어야 한다(Mengel, Searight, & Cook, 2006; 

Yang, 2012). 또한, 본 연구에서 음주 후 성관계를 할 때 

피임 실천율이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성교육의 

시행뿐만 아니라 술에 관한 교육도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1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되어야 한다(Choi, 2020).

선행 연구에서는 피임에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Jee & 

Park, 2017; Kim & Choi, 2019; Lee & Cho, 2020)을 분

석하는 연구와 성교육과 피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Jang & Choi, 2020; Kim, 2021; Kim et al., 2016)는 존

재하지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 뿐

만 아니라 음주 후 성관계 경험에 따라, 그리고 학년별로 

피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층화 분석을 통해 학년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 뿐만 아니라 

술에 관한 교육의 발전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2

차 연구로 단면조사 연구의 특성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학교 밖의 청소년

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성관

계 경험과 음주 후 성관계 경험률, 그리고 피임 실천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주제에 맞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제 14차와 제 17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두 

연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전후이기에 연구 결과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파악한 연구

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피임은 청소년의 

평생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독립변수인 성교육 여부는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을 이용한 12개월 내의 

성교육을 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피임과 시기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Cho와 Ra (2014), Pyo 등 (2016)의 문헌과 Jang

과 Choi (2020)의 문헌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로 12개월 내

의 성교육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로 이런 한계점

이 없이 평생을 기준으로 한 성교육을 변수로 선정하여 진

행한 연구를 제언하며, 향후 이런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술에 관한 교육

과 청소년의 알코올 이용 가능성을 강하게 제한하는 정책 

역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 6,042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피임 가능성이 낮음을 파악

하였다. 또한,  학년별로 성교육 여부와 피임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1년 단위로 성교육

을 시행한다면 청소년의 성 지식이 향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 건강을 위해 적절한 

피임을 유도할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학년 별로 

성교육이 주는 영향이 다르므로 학년에 맞는 성교육을 시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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